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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세기 2장 15절 ~ 16절, 3장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도 주어먹게 하였
습니다.	



   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 살게 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

리라.”

어느 날, 들짐승 중에서 가장 1)교활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여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

      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어.

뱀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

    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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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1)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9)

성 암 송

경



뱀의 말을 들은 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선악과)를 쳐다보니 

매우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뱀이 말한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

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만 그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떡해요?

하와 아담, 당신도 먹어봐요. 보세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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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살짝

오늘은 명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입니다.

명규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규는 너무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명규와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거실을 넓게 치워 주셨고 배고

플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피자, 햄버거, 탕수육과 음료수 등 여러 가지 맛있

는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명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규야,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고 거실에서 마음껏 놀아도 되지만 엄마방에 

놔둔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그건 아빠에게 드릴 음식이거든.”

하지만 명규와 친구들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놔두고 엄마방에

있는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는 명규와 친구들이 엄마방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명규가 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명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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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동산은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0~14절 말씀을 보면, 에덴동산에 있었던 네 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강들을 통해 에덴동산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힛데겔(티그리스), 유브라데(유프라테스)강인데, 그 중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아직도 이라크 지역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혔던 비손 강과 기혼 강도 이 지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에덴동산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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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지옥은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33)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5)




